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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∙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>

해외여행, 볼거리 보다는 먹거리·쉴거리
- 단기간·근거리·저비용에 이어 쉬고 먹는 여행으로

- 휴식은 괌·사이판, 식도락은 대만·일본 선호

  다양한 볼거리보다 휴식하며 먹거리를 찾는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. 국내에서 호

캉스 여행이 인기를 끌듯이, 해외여행 계획 역시 변화하고 있다. 해외여행의 목적이 자연/역사 감

상인 경우는 줄고, 쉬며 맛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늘고 있다.

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‘주례 여

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(매주 500명, 연간 2만 6천명 조사)에 따르면, ▲`18년 상반기 해외여행을 

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26.9%는 자연/역사 감상을 주 여행목적으로 꼽았다[그림1]. 다음은 휴식 

21.0%, 식도락 16.5%로 보고, 쉬고, 먹는 것이 해외여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. 

[그림1] 해외여행 주목적 ‘계획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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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나 2년 전인 ▲`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,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. 자연/역사 감상은 

2년 전 대비 4.4%포인트가 감소했고, 휴식과 식도락은 각각 3.4%포인트, 5.7%포인트 증가했다. 

둘러보기 식 관광보다는 편안하게 쉬고, 현지 먹거리를 즐기는 보다 일상적인 활동이 해외여행에

서도 이어지고 있다. 반면 위락/운동 활동은 10%대, 쇼핑은 4%대로 2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.

  지난 1년간(17년 하반기~18년 상반기) ▲휴식을 주목적으로 계획한 여행지는 남태평양과 동남

아시아에 집중해 있었다[그림2]. 괌은 휴식이 주목적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고(50.5%), 다음은 

사이판 47.4%, 인도네시아 44.6%, 태국 36.2%, 필리핀 36.0% 등의 순이었다. ▲식도락 여

행지는 아시아 지역이 대세로, TOP5를 독점했다. 그 중 대만이 30.4%로 가장 높았고, 다음

은 일본 23.1%, 홍콩 17.6%, 태국과 베트남(각각 17.0%)의 순이었다.

[그림2] 여행 계획 목적 별 선호 여행지

  해외여행의 메가트렌드가 단기간, 근거리, 저비용임은 누차 확인한 바 있다. 이에 더해 볼

거리 보다는 쉴거리, 먹거리로 활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. 이국적인 풍광과 문화를 

둘러보기 위해 장기간 ․ 원거리 여행을 가기보다, 단기간이라도 국내를 벗어나 쉬고 먹는 것

으로 여행 소비자가 옮겨가고 있다. 여행수지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‘국내에는 볼 것이 없

고’, ‘해외여행이 국내보다 적게 든다.’는 선입견이다. 볼거리에서 쉴거리·먹거리로 옮겨가는 

추세에서 국내관광 활성화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(연간 2만 

6천명 조사)을 대상으로 하는 ‘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매주 업데이트되

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, 2016-2017년 조사 

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(리포트 다운로드 받기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http://consumerinsight.co.kr/travel/download.as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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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

 김민화 연구원(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)/Ph.D             kimmh@consumerinsight.kr  02)6004-7643

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/Ph.D                   jungks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27


